
 News

빚 탕감해달라…채무조정 신청 15% `쑥` 매일경제

신용회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 2분기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2분기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는 모두 3만4,666명으로 전년 동기(3만124명)에 비해 15.1% 늘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에도 신청자가 크게 몰리는 분위기

4대 은행 빚 보증만 50조…코로나發 리스크 관리 '도마' 데일리안

금감원, 올해 1분기 말 기준 4개 은행들의 확정·미확정 지급보증은 총 51조2,359억원으로 1년 전(476조839억원)보다 8.8%(4조1,5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은행은 주로 신용장 거래를 비롯한 각종 무역거래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기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사모펀드 못파는 은행들…"방카슈랑스 규제 풀어달라" 이데일리

방캬슈랑스 25%룰은 은행점포에서 파는 보험상품의 경우 같은 보험사 상품이 전체 실적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올해 네 차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건의...방카슈랑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구멍 뚫린 하늘, 둥둥 뜬 차…침수차 피해도 '역대급' 머니투데이

6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침수피해 접수차량은 총 3,493대...전년 기간 443대를 기록...약 9배 가량 증가

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가파르게 증가...현재까지 접수된 추정손해액은 약 350억원대...전년 같은 기간에는 24억원

`나이롱환자` 막는다…車보험 진료심사 강화 매일경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강화...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

국토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

데이터 3법 시행…보험업계, 빅데이터 시장 공략 강화 뉴시스

한화생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입한도를 확대·시행한 후 연간 100억원의 보험료 추가유입 효과...DB손해보험, 빅테이터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하는 IFDS(보험사기적발시스템) 구축

익명처리한 데이터가 오픈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이 더 각광받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미래에셋대우 2분기 영업이익 3천871억원…"역대 최대실적" 연합뉴스

회사는 국내외 채권·파생상품 등 운용 수익이 증가하고 국내 주식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부문별 수익이 고르게 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용 수익은 3천19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무려 479.2% 증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전 분기보다 32.5% 늘어난 1천899억원

NH투자 이달말 이사회서 옵티머스 투자자 지원안 재논의 연합뉴스

옵티머스펀드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방문해 정영채 사장 등 임원진을 만나 신속한 보상을 촉구…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피해 고객 지원방안을 다시 논의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가입 고객에게 원금의 70%를 선지급…해법이 도출될 경우엔 27일 이전이라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피해 고객 지원안을 상정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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